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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기계학습과 특허분석으로 주요국 1등 제품 점유경쟁 분석

- 첨단산업과 사양산업의 양극단 분야에서 1등 제품 국가간 이동 심화 -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분쟁 등 최근 동북아 정세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기초체력에 대한 심층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은 특허로 보는 제품트렌드 분석연구의 지형을 바꾸어 놓

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 미래기술분석센터는 

자체 개발한 *TOD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특허문서에서 제품데이터를 자동인식하는 주요국 1등 특

허제품의 변천사를 분석하였다.

* TOD 시스템이란 과학계량학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에 기술경영이론

을 접목한 지능형 신사업 기회 발굴시스템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4개국이 1등 제품을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반적 미국과 일본의 강세 속, 한국, 독일 

등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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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1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특히, 

의료바이오 및 항공우주관련 제품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스템 반도

체 역시 특허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동차(특히, 전기자동차) 및 관련부품, 반도체와 관

련 부품소재, 광학제품, 그리고 프린터 산업 등에서 다수의 1등 제품을 보

유하고 있으나, 최근의 1등 제품 점유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특

징적이다. 

  우리나라는 전통가전에서 신생활가전으로 다각화의 경향을 보이고, 3D 

반도체, Re램, P램 등 ‘뉴 메모리’에 1등 제품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분야 제품과 이차전지에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1등 제품이 집중되어 있고, 화학소

재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1등 제품의 교체추이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20% 이내의 1등 제품 교체

율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48%에 달해 매우 다이나믹한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는 일부 가전제품에서 1등 제품을 내주었지만, 디스플레이, 소

재 및 전지 분야 등에서 1등 제품을 새로이 점유하고 있다. 특히, 태양전

지 분야, 곡면, 3D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제품에서 미국으로부터 특허수를 

역전시키고 있고, 일부 생활가전에서는 미국에 1등 제품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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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는 1등 제품을 빼앗는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방전

도성필름, 접착필름, 보상필름, 드라이버 IC 등 기초소재부품 일부에서 우

리나라가 특허수를 역전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ISTI 서신원 연구원은 “1등 제품의 이동현상은,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과 일부 사양산업의 양극단 분야에서 주로 관찰된다.”며 “첨단

제품일수록 1등 제품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TI 고병열 미래기술분석센터장은 “KISTI는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분

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R&D 전략 수립 및 기술기회 탐지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산업 트렌드 분석채널인 KISTI 

DATA INSIGHT(http://mirian.kisti.re.kr/insight/insight.jsp)에 전문이 수록되

어 있다. 


